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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IT연맹)은 30일 창립대회를 열고 규약제정과 임원을 선출했다.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임원은 ▲위원장: KT노동조합 지재식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KTF노동조합 배효주 위원장 ▲사무처장: KTF노동조합 강화수 수석부위원장 ▲회계감사: KT노동조합 박경윤, KTF노동조합 노대현이 선출됐다.

IT연맹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IT산업노동자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꾀하며 나아가 이땅의 모든 노동자 민중과 연대할 것을 천명했다. 또한 자주적이고 진정으로 민주적이며, 남북이 하나되는 통일조국의 완성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지재식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건설은 그동안의 분산을 극복하여 주변에서 중심으로 제 위상을 올바르게 자리메김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제 기업 울타리와 조건의 한계를 뛰어 넘는 노동자 단결의식으로 IT산업 노동자의 통일단결에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역설했다.

연대사에 나선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IT업계의 진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겠다는 창립선언처럼 당당하게 자신있게 결의하는 출범식이 됐으면 한다”고 밝힌 뒤 “온갖 악법이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서 그에 맞는 산별이 조직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IT연맹이 바로 남한사회의 운동을 새롭게 재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무금융연맹 곽태원 위원장은 “IT산업과 사무금융은 공적성격을 가진 민간산업이라는 측면에서 함께 투쟁할 일이 많을 것”이라며 “양 연맹의 연대를 공고히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2002년부터 통신 노동조합의 대동단결과 단일노총 건설을 위한 연대를 모색하기 위해 한국IT산업노동조합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그동안 일상적인 연대활동만을 전개해오다 서로의 입장이 일치되지 않아 2004년 6월 IT노협 해산을 결의하게 됐다. 이후 일단 준비된 노동조합이 먼저 연맹을 건설하여 합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 30일 IT연맹 출범을 단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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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노동자의 대동단결과 연대를 통한 위상강화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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